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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대 이사회가 차기 총장 선거와 관련 구성원

간 세부 참여 비율을 확정해 발표했다 하지만 교

수학생들의반발이커총장선출파행이현실화되

는분위기다

23일 조선대에 따르면 이사회는 이날 열린제 77

차 이사회에서총장선출방식과관련 직접투표에

참여할구성원비율을전임교원의경우70%로정하

고 직원(18%)학생(9%)동문(3%) 등이 30%를 채

우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사회는 지난달 구성원별

참여비율을결정했지만교수학생등세부투표비

율이확정되지않아선거절차가진행되지못했다

당장 교수평의회는 이사회의 독단적 결정으로

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교수

회참여가없을경우후속절차를진행할수없다는

게 대학측 설명이다 학생회도 학생 참여 비율을

15%로늘려달라며한때이사장실까지점거하는등

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학교 안팎에서는

현 총장 임기(9월23일) 해외 연수출장 등으로 교

수 의견 수렴이 힘들어진 점 교수학생 반발 등을

고려하면 총장 선출 파행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

지되고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@

전남도교육청이 유해 성분이 검출된 172개 학교

의우레탄트랙사용금지조치광주일보 6월22일

자 6면를내렸다

전남도교육청은 23일 우레탄 트랙을 보유한 254

개 학교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72개

(677%) 학교에서 기준치(KS기준 90)를 초

과하는 납 성분이 검출돼 개보수 전까지 사용을

금지하도록했다고밝혔다

학교급별로는 ▲초등학교 101곳 ▲중학교 45곳

▲고등학교24곳▲특수학교2곳으로납성분이기

준치의 33배가 넘는 3000 이상 검출된 학교

도 8곳(초 6중1고 1)에달했다

전남교육청은 학생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접근

금지 라인을설치하는한편 플래카드를게첨해인

근 지역민들에게 안내키로 했다 특히 기준치의 33

배가 넘는 학교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

등안전조치를확인한다는방침이다

광주시교육청도KS기준을제정한2011년 4월이

후우레탄트랙을조성한 13개학교에대한검출결

과가나오는대로기존검사결과(44개학교중 40곳

에서 기준치 초과 납 성분 검출)와 종합해 사용 금

지등여부를결정한다는방침이다

김지을기자 dok2000@kwangjucokr

전남초중고 172곳 우레탄트랙사용금지

정효명(82여수시 덕충동625 참전학도병동

지회 회장)씨는 매년 6월이면 쉽게 잠들지 못한

다 우리 강산어딘가에묻혀있을전우생각때문

이다 그와 전우들은 625 당시 열여섯남짓의어

린나이에전쟁에참여했다 혈서 쓰고 적군에맞

서겠다는 투지에도 학도병들은 입대 2주 만에 벌

어진첫전투에서 70여명이전사하거나실종됐다

1950년 7월 25일경남하동화개전투에서다

전사자중유해가발굴돼신원이확인된학도병

은단1명뿐이다여수순천등전남지역학생들로

만꾸려진국내첫학도중대의존재사실이지역에

서조차조명받지못한다는점유해발굴이더딘탓

에 전사자 대부분이 참전군인으로 인정받지 못하

고있다는사실도그의마음을무겁게하고있다

국내 첫 순수 학도병 중대정씨 등 학도병

들은 1950년 7월 13일 국군 5사단 15연대에 자원

입대했다 연대본부는 당시 순천역 시장 주변에

마련돼있었다 625 당시정규부대에개별적으로

배속된 5만여명의학도병과달리이들은순수학

도병들로만구성된학도중대로편성됐다여수중

순천중 등 전남지역 17개 중학교소속 180여명의

학생들로꾸려졌다국내에서편성된최초의학도

병중대였으며 영화 포화속으로로 제작된순수

학도병중대(경상도 학생들)와 함께 유이한 학도

병중대였다

정씨가속한15연대학도병중대의존재는지난

1992년께 광주일보의 자매지인 월간 예향을 통

해서 뒤늦게 세상에 알려졌다 어수선한 시국이

한동안이어졌던데다학도병참전자체가유엔헌

장을위배하는것이어서존재를밝히는것자체가

금기시되는분위기였다고한다 보도이후 15연대

학도병중대를기리는기념비가여수시오림동진

남체육공원에들어섰고학도병들의첫전투의장

소로 엄청난 사상자를 낸 경남 하동 화개마을 인

근에는 위령비가 세워졌다 시간이 흘러 지난

2007년 7월에는한차례유해발굴도이뤄졌다 그

걸로끝이었다

군번도 없이 펜대신 총 들고 싸웠지만15

연대 학도병들은 9일간의짧은훈련을마치고출

정했다 무기도 지급받지못한채군복대신교복

을 입고 철모 대신 학생용 모자를 썼다 7월 23일

남원에도착해서야M1소총한자루와실탄 80발

을 지급받았다 이틀 후 오전 7시 하동 화개면 탑

리 야산에배치된 학도병들은 북한군 최정예 6사

단 선봉대대와 교전했다 경남 진주와 부산을 점

령하려는북한군에맞선학도중대는소총한자루

를들고3시간이상치열한전투를벌였다학도병

들이목숨걸고적군을막아서면서피난민에게는

후퇴할시간이아군에게는전력을재정비할여건

이 주어졌다 이 전투에서만 학도병 70여명이 숨

지거나포로로끌려가는등실종됐다학도병들의

첫전투이자마지막전투였다 100명남짓의생존

병으로는단독작전수행이어렵다는판단에따라

학도중대는 한 달여 뒤 해체됐고 학도병들은 이

후제주도하사관학교등지로뿔뿔이흩어졌다

그후 57년만인지난 2007년 7월화개전투가벌

어진야탑리야산에서는유해발굴이이뤄졌다생

존자정씨의증언을토대로국방부는10구의유해

를찾아냈지만신원이확인된것은단 1명(송원종

씨순천중)에불과했다 어린나이에참전한탓에

후손을 남기지 못해 유전자 분석을 할 가족이 마

땅찮은데다군번도없이참전했기때문이다

정씨는 여수중 동기동창 김선기 김병채 친

구이자전우들이아직도어딘가에묻혀있는게분

명한데 단 1차례 유해 발굴 이후 진척이 없고 전

우들의 존재 자체도 잊혀져 가고 있다면서 펜

대신 총을 들고 적과 싸운 전우들의 명예를 되찾

을 수 있도록 정부가 의지를 갖고 유해를 발굴해

달라 전우들을잊지말아달라고말했다

여수김형호기자 khh@kwangjucokr

순천서창설한국첫학도병중대명예찾아줘야

1950년 7월 여수등지역중학생 180명 입대9일 훈련뒤투입

교복에모자쓰고소총한자루로교전화개전투서 70명 사망실종

단 1차례유해발굴로 1구만유공자인정정부적극관심필요

조선대총장선거파행으로치닫나

625 참전학도병동지회정효명(82) 회장이 23일 여수시덕충동자택에서국내최초로편성된학도

중대와그들이벌인첫전투 화개전투에대해설명하고있다 그는 정부가전사자명예회복을위해

서라도유해발굴에적극나서야한다고강조했다 여수김진수기자 jeans@kwangjucokr

구성원참여비율교수회학생반발

교수평의회 후속절차진행못해

내일 625 66주년정효명참전학도병동지회장에듣는다

오늘의날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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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전 오후
풍향 파고() 풍향

서해
남부

앞바다 동남동 1020 북북동
먼바다 동남동 1025 북북동

남해
서부

앞바다 남동남 0515 남남서
먼바다(동) 남동남 1525 남남서

파고()
1020
1025
0515
1525

�바다날씨

먼바다(서) 남동남 1525 남서서 1525

�물때

목포
0447 0957
1650 2159

여수
1126 0526
2358 1721

밀물 썰물

�주간날씨

25(토) 26(일) 27(월) 28(화) 29(수) 30(목) 71(금)

� � � � � � �
2029 2029 2029 2127 2128 2227 2127

광 주 흐리고비

목 포 흐리고비

여 수 흐리고비

완 도 흐리고비

구 례 흐리고비

강 진 흐리고비

해 남 흐리고비

장 성 흐리고비

나 주 흐리고비

2125

2225

2123

2125

2025

2125

2125

2024

2125

2024

2125

2125

2225

2224

2224

1923

2124

흐리고비

흐리고비

흐리고비

흐리고비

흐리고비

흐리고비

흐리고비

흐리고비

보 성

순 천

영 광

전 주

군 산

남 원

흑 산 도

진 도

주말엔화창

강한돌풍과함께시간당 20의비가오는곳도있겠다

�지역별날씨 ���

해뜸 0519

해짐 1951
�� 2233

�� 0849

주의

보통

보통

�생활지수

식중독

자외선

피부질환
� �


